
- 81 -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印刷技術 硏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Japanese Edition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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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 臺灣 소장 일본 고활자본은 19종이다. 그중 3종은 孤本이다.

(2) 活字의 재질은 모두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모두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다. 문자의 미감은 세련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기술 수준

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가지런한 편인데, 삐뚤어진 문자와 농담의 차이는 다양

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묵색 농담의 차이가 다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이중 인출 등이 약간 

보일 만큼 다양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은 중상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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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There are nineteen editions of Japanese early type collected in Taiwan. 

Three of them are the only editions.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in all 

editions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The character touch is a mixture of 

both sophisticated and crude touches. Its technical level is middle-upper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There is a wide variance in the skewed characters and 

thickness of ink color. Its technical level is middle-upper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shows some inconsistency of ink color thickness and 

varies significantly with a few incidences of chinese ink spreads and double 

printing. Its technical level is middle-middle grade.

(5) The typography level is middle-upper grade.

Key words: Taiwan collection, Japanese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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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論

일본의 서지학계는 자국의 활자인쇄발달사 상에 나타난 활자본을 크게 세 종류

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古活字本으로 1590년(天正 18)부터 1651년(慶安 4)까

지의 62년간에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다. 둘째는 準古活字本으로 1652년

(承應 元年)부터 1735년(享保 20)까지의 84년간에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

다. 셋째는 近世活字本으로 準古活字本 이후 서양에서 근대의 연활자가 수입되

던 개화기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활자로 인쇄한 판본을 지칭한다.

고활자본은 1590년부터 1613년 사이에 서양의 선교사에 의하여 수입된 서양의 

활자로 인쇄한 판본과 1593년부터 조선에서 가져간 활자의 영향으로 조성된 활자

로 인쇄한 판본으로 구분된다. 전자를 크리스챤판이라 통칭함에 비하여, 후자는 

인쇄의 주체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고활자본은 일본 이외에 한국이나 중국 본토에는 거의 소장되어 있지 

않음에 비하여, 중화민국 타이완 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량이 소장되어 있다. 따라

서 일본의 고활자에 대한 인쇄기술을 완전하게 분석하기 위하여는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타이완 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의 고활자본 중에는 일본에

서 찾을 수 없는 판본도 있어서1) 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일본 고활자본의 소장처와 판본을 

망라하여 검색한 후, 각각의 소장처를 직접 방문하여 직관법으로 판본을 일일이 

조사 분석하여 종합하였다. 판본을 실사한 결과 파악된 판종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문헌도 참고하였다.

그러나 문헌을 통하여 일본의 고활자본으로 검색되었지만, 실사 결과 해당 

판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 것은 판본 정리자의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하였

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3종이 있다(<표 2>). 이중 ｢周易｣은 아직 書陵部․尊經閣의 소장본과 대조를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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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권-책수 소장처, 청구기호 판본사항 분석결과

新刊補注銅人

腧穴鍼灸圖經
5-5

故宮,

故觀004214-4218

朝鮮舊活字翻元崇化余

志安勤有書堂本2)
朝鮮甲辰字印本

소장처: 故宮=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표 1> 연구 대상 제외 판본 목록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타이완 소장 일본 고활자본의 개요와 이들 판본의 활자 

제작기술․조판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 등을 포함하였다. 

개요는 타이완 소장 현황과 간행 수단을 살피고, 판식은 일본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판본만 분석하였다. 기타 간행 지역․간행 주체․간행 시기․판식 등은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각 판본별 연구에서 서술하기 위하여 생략하였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

였다.3)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인쇄 주체가 다양한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2 .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印本의 槪要

2 . 1 日本 古活字印本의 所藏 現況

문헌적 방법을 통하여 검색한 결과, 고활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수량은 

2처 19종인데, 이중 4종은 중복 소장 또는 복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준고활자본은 없다. 國立故宮博物院 圖書文獻館은 善本의 

Data Base(｢國立故宮博物院善本古籍資料庫｣)를 구축하면서 판본사항을 책자 

목록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정하였다.

 2) ｢國立故宫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舊活字翻印元崇化余氏勤有堂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3) 曺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第25輯(2003. 6), 36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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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家語 10-5
故宮,

故觀5423-5427
日本舊活字本

元和年間(1615-23)上

官國林宅木活字印本

群書治要4) 50-22
故宮,

平圖6500-6521
日本銅活字印本

弘化3年(1846)紀伊蕃

以駿河版銅活字印本

唐才子傳 10-1
故宮,

故觀3081
日本慶長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印本

毛詩 20-5

國圖, 233 日本舊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第2

種イ種印本
故宮,

故觀13014-13018
日本慶長年間活字本5)

白氏文集6)
71-50 國圖, 9847 日本元和4年(1618)那

波道元活字本

元和4年(1618)那波道

元木活字印本71-30 國圖, 9848

飜譯名義集 7-7 國圖, 8983 日本舊活字本
[慶長元和年間]木活

字印本

本朝文粹 14-15
故宮,

故觀9914-9928

日本寬永7年(1630)活

字本

寬永6年(1629)田中長

左衛門木活字印本

史記 130-50

國圖, 1317

日本舊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第1種

印本

國圖, 1318

故宮,

故觀956-1005

新雕皇朝類苑 78-16 國圖, 7559
日本元和7年(1621)銅

活字本

元和7年(1621)後水尾

天皇勅版木活字印本

禮記

20-10
故宮,

故觀13057-13066
日本慶長年間活字本7)

[慶長元和年間]木活

字印本
20-6

故宮,

故觀13019-13024
日本慶長年間活字本8)

<표 2>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印本 目錄

 4) ｢群書治要｣는 弘化 3年(1846)에 인출하여 근세활자본에 해당되나, 元和 2年(1616)의 駿河

版 銅活字로 인출하였으므로 고활자본으로 간주하였다. 인쇄기술은 차후 駿河版 고활자의 

인쇄기술 연구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5) ｢國立故宫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足利活字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6) “白氏長慶集”이라고 저록하고 있으나, 권두제는 “白氏文集”이다.

 7) ｢國立故宫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足利五經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8) ｢國立故宫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足利活字五經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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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百家註音辨

昌黎文集
409)-8 國圖, 9710 日本舊活字本

[元和寬永年間]木活

字印本

殘儀兵的 1-1
故宮,

故觀6407
日本慶長年間活字本10)

[慶長年間]木活字印

本. 孤本

剪燈新話句解 3-3 國圖, 8537 日本舊活字本11)
[慶長元和年間]木活

字印本

剪燈餘話 5-5 國圖, 8538 日本舊活字本
元和寬永年間木活字

印本

貞觀政要 10-10
故宮,

故觀2859-2868

日本元和9年(1623)京

都忠田吉兵衛活字本12)

元和9年(1623)京都忠

田吉兵衛木活字印本

周易 10-3
故宮,

故觀13008-13010
日本慶長活字本13)

慶長年間木活字印本. 

孤本

春秋經傳集解 30-15 國圖, 593 日本舊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印

本

皇帝內經素問

註證發微

9, 

補遺1- 

12

故宮,

故觀3233-3244

日本寬永5年(1628)豬

子梅壽活字翻印明萬曆

間山陰王氏本14)

寬永5年(1628)梅壽木

活字翻印明萬曆年間

山陰王氏本. 孤本

後漢書 130-50
故宮,

故觀14446-14495
日本慶長活字本 慶長年間木活字印本

소장처: 故宮=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國圖=國家圖書館15)

2 . 2  日本 古活字印本의 刊行 手段

駿河版 銅活字로 인출한 ｢群書治要｣를 제외한 모든 판본이 목활자를 이용하

였다. 國家圖書館은 ｢新雕皇朝類苑｣(書影 4)을 “銅活字本”으로 저록하고 있으

나, 실물 판독 결과 元和7年(1621)後水尾天皇勅版木活字印本임을 확인하였다.

 9) 33권만 소장하고 있다.

10) ｢國立故宫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舊活字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1) ｢國立中央圖書館善本書目｣에는 “日本舊刊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2) ｢國立故宫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元和9年(1623)刊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3) ｢國立故宫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足利活字五經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4) ｢國立故宫博物院善本書目｣에는 “日本活字翻印明萬曆本”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15) 현재의 명칭 이전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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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日本 古活字印本의 版式 상 特徵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고활자본 3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기타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각 판본별 연구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실사 

내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 3 . 1 表紙 題簽 書名

｢周易｣은 백색 제첨을 갖추고 있는데 인쇄된 사주쌍변의 광곽 안에 서명이 朱書

되어 있다. ｢殘儀兵的｣과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제첨이 없다.

2 . 3 . 2  匡廓 형식

3종 모두 사주쌍변이다.

2 . 3 . 3  界線 유무

3종 모두 계선이 있다.

2 . 3 . 4  行數

｢殘儀兵的｣은 9행, ｢周易｣은 7행,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10행으로 각각

이다.

2 . 3 . 5  字數

｢殘儀兵的｣은 16자, ｢周易｣은 17자,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22자로 각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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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6  小註 형식

3종 모두 쌍행 형식이다.

2 . 3 . 7  版口 형식

모두 흑구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殘儀兵的｣은 대흑구인데 판심에 가득찬 

형식이고, ｢周易｣은 소흑구,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대흑구이다.

2 . 3 . 8 魚尾 형식

｢殘儀兵的｣은 上下內向黑雙魚尾, ｢周易｣은 上下下向黑雙魚尾, ｢皇帝內經

素問註證發微｣는 上下內向3葉花紋魚尾로 각각이다.

2 . 3 . 9  기타 특징

3종 모두 판심을 이루는 판구와 어미가 일체식인데, 각각의 특징이 있다. ｢殘儀

兵的｣은 양측의 계선을 포함한 완전일체식이다. ｢周易｣과 ｢皇帝內經素問註證

發微｣는 계선을 조립한 부분일체식이다.

판심제는 모두 소자를 사용하고 있다.

｢周易｣은 기호 활자(괘)를 사용하고 있다.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는 대소 

음각문자와 함께 목판을 병용하고 있다. 天頭에 소자 2자의 注音이 있다. 예: 

卷1 제1엽하 5행 “造音糙少去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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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製作技術

3 . 1 材質과 製作 方法

3 . 1. 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모든 판본에서 동일 문자의 자양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양이 매우 유사

하고 크기도 균일하여 매우 세련된 수준의 경우가 있다(｢孔子家語｣․｢毛詩｣(書

影 1)․｢白氏文集｣(書影 2)․｢本朝文粹｣․｢史記｣․｢新雕皇朝類苑｣).

자양이 다소 또는 제법 차이나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듯 약간 떨어지는 세련미

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飜譯名義集｣(書影 3)․｢剪燈新話句解｣(書影 6)․｢貞

觀政要｣․｢周易｣․｢春秋經傳集解｣(書影 8)․｢後漢書｣).

자양이 제법 차이나면서 세련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唐才子傳｣․｢禮記｣․

｢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書影 5)․｢殘儀兵的｣․｢剪燈餘話｣(書影 7)),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행렬의 가지런한 

정도를 보면 활자의 크기는 균일하고 방정함을 짐작할 수 있다(｢殘儀兵的｣).

3 . 1. 2  刀刻의 痕迹

모든 판본에서 도각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필획의 윤곽은 부드럽지만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本朝文粹｣․｢新雕皇朝

類苑｣).

필획의 윤곽에서 날카로운 도각의 흔적이 보이면서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역력한 경우가 있다(｢孔子家語｣․｢白氏文集｣․｢剪燈餘話｣).

필획의 윤곽과 교차하는 곳에서 모두 역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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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3  木理의 有無

목리는 모든 판본에서 묵즙이 과다하게 도포된 문자가 아니면 크고 작은 현상

을 시종 쉽게 볼 수 있다. 신각 활자에 가까울 정도로 목리가 미세하게 보이기도 

하고(｢毛詩｣․｢新雕皇朝類苑｣․｢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餘話｣), 반면

에 소자에서 큰 목리가 자주 보이기도 한다(｢飜譯名義集｣․｢本朝文粹｣․｢史記｣․

｢禮記｣․｢剪燈新話句解｣․｢春秋經傳集解｣․｢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목리가 거의 없거나 크고 작은 것이 쉽게 보이기도 하여 오래 사용한 활자와 

보각 활자가 섞여 있거나(｢史記｣), 필획이 굵고 윤곽과 서체가 퇴화되어 목리가 

역력한 점에서 많이 사용한 활자임을 알 수 있다. 즉 ｢唐才子傳｣ 목록 제4엽하 

2-13의 “張”․3-3의 “鄭”․권1 제1엽하 10-22의 “招”․12-10의 “梁” 등은 필획

의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크게 벌어져 있다.

묵색이 금속 재질처럼 미세한 점으로 이루어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목질이 단단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飜譯名義集｣․｢史記｣․｢新雕皇

朝類苑｣․｢春秋經傳集解｣).

3 . 2  熟練度

3 . 2 . 1 筆書體의 筆意 表現

모든 판본에서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피면,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다만 조각술과 사용에 의한 마모의 정도에 따라서 서체의 미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 2 . 2  文字의 美感

서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문자의 크기도 균일하다. 필획이 매우 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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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우수한 범주에 속한다. 다만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씩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붓으로 쓴 듯 독특한 필의의 미감을 잘 표현하여 매우 

고명한 경우(｢孔子家語｣․｢白氏文集｣), 드물게 크기가 다르거나 필획이 굵거나 

가늘어 균정도가 떨어지고 약간의 균형이 어긋난 문자가 있는 경우(｢毛詩｣․｢本

朝文粹｣․｢貞觀政要｣), 부드러운 행서체(서문) 또는 해서체(본문)의 세련미를 표

현하면서도 간혹 드물게 다듬지 않은 듯한 거친 문자가 있는 경우(｢白氏文集｣․

｢新雕皇朝類苑｣), 많은 수량의 활자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원된 각자장의 기술 

차이가 있는 듯, 한편 조성하면서 한편 인출한 결과 신조 활자와 사용한 활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史記｣).

서체는 균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간혹 다소 균형 잡히지 않은 부조화가 

섞여 있는 경우(｢飜譯名義集｣․｢禮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新

話句解｣․｢周易｣), 필획은 균정한데 도각의 흔적으로 다소 투박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飜譯名義集｣․｢剪燈新話句解｣․｢周易｣․｢春秋經

傳集解｣), 서체에서 풍기는 각각의 미감을 살리고 있는 경우(｢飜譯名義集｣․｢剪

燈新話句解｣․｢周易｣․｢春秋經傳集解｣), 문자의 크기는 제법 큰 오차를 보이고 

필획은 도각 흔적이 다소 거칠고 굵기도 제법 차이 나면서 그다지 균정하지 못하여 

세련미가 제법 떨어지는 경우(｢禮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後漢書｣) 

등이 있다.

서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필획

은 대체로 균정하지 못하고 약간 거친 모습을 보인다. 자양도 제법 차이 나서 

세련미도 떨어지고 서체의 미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剪燈餘話｣).

서체 균형의 부조화 요소가 약간씩 포함되어 윤곽과 함께 퇴화된 모습이 보인

다. 필획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상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서체의 미감을 

논하기 어려울 만큼 떨어지는 수준이다(｢唐才子傳｣․｢殘儀兵的｣).

대부분의 문자가 많은 사용으로 마모되어 필획이 굵고 도각 흔적이 무디어져서 

미감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자연히 서체 균형도 다소 무너진 상태이다. 간혹 

필획이 가는 문자가 혼재하고 있는데, 조각 상태가 다소 거칠고 문자의 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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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하게 큰 경우가 있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3 . 3  기타

3 . 3 . 1 活字의 크기

｢唐才子傳｣에 남아있는 잡묵의 흔적을 자세히 측정하면 활자 동체의 가로 폭이 

11.5㎜ 정도이다. ｢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은 대자의 가로가 16～16.5㎜로 보인다.

3 . 3 . 2  例外的인 活字

간혹 문자의 크기가 약간 작으면서 필획이 굵고 균정도가 떨어지는 문자가 

있거나(｢本朝文粹｣), 문자의 크기도 다르면서 필획이 가늘거나 조각이 거친 문자

와 윤곽이 무뎌진 문자가 섞여있는 경우가 있다(｢史記｣․｢新雕皇朝類苑｣․｢禮

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新話句解｣). 보각한 활자로 보인다.

3 . 3 . 3  木板의 竝用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가 유일하다. 이 부분은 활자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평가를 생략한다.

3 . 4  綜合 評價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1종이며, 나머지 7종(｢唐才子

傳｣․｢飜譯名義集｣․｢禮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殘儀兵的｣․｢剪燈

餘話｣․｢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은 중급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활

자 제작의 주체가 각각 다르지만 제작기술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중상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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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組版技術

4 . 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 . 1. 1 從行

모든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드물게 미세하게 치우쳐 삐뚤어진 경우(｢毛詩｣․｢飜譯名義集｣․｢新雕皇

朝類苑｣․｢剪燈餘話｣․｢周易｣․｢後漢書｣ 소자), 다소의 치우침으로 울퉁불퉁하

게 보이는 경우(｢唐才子傳｣), 문자의 크기 차이로 약간의 출입이 있는 경우(｢禮

記｣․｢剪燈新話句解｣), 다소 굽었거나 치우친 열이 드물게 보이는 경우(｢五百家

註音辨昌黎文集｣) 등이 있다.

4 . 1. 2  橫列

횡렬 역시 모든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세한 오차가 꾸준히 보이거나(｢毛

詩｣․｢周易｣), 소자에서 다소의 굴곡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飜譯名義集｣․｢剪燈

新話句解｣․｢春秋經傳集解｣․｢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後漢書｣).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다소의 굴곡이 보이는데(｢唐才子傳｣․｢剪燈

餘話｣), 소자는 약간 더 심한 경우가 있다(｢新雕皇朝類苑｣․｢五百家註音辨昌

黎文集｣).

문자 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지런한 엽도 있으나, 제법 차이 나는 엽도 적지 

않은 경우가 있다(｢禮記｣).

4 . 2  字跡의 安置 角度

삐뚤어진 문자가 거의 없거나, 드물게 보이는 것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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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간혹 드물게 보이기도 하고(｢孔子家語｣ 후반부․｢貞觀政要｣), 권마다 1～2

자에 불과하거나(｢白氏文集｣), 엽당 1～2자씩 간혹 보이기도 하고(｢史記｣․｢殘儀

兵的｣), 소자에서 간혹 눈에 띄는 것이 있다(｢剪燈餘話｣).

삐뚤어진 문자가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약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소자를 

합하여 3～6자 정도인데, 대체로 소자에서 비교적 많이 보인다(｢毛詩｣․｢飜譯名

義集｣․｢本朝文粹｣․｢新雕皇朝類苑｣․｢禮記｣․｢剪燈新話句解｣․｢周易｣․

｢春秋經傳集解｣).

삐뚤어진 문자가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제법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소자를 

합하여 7～10자 정도인데,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모두 보인다(｢五百家註音辨

昌黎文集｣․｢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後漢書｣).

삐뚤어진 문자가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두드러진 

경우도 10여자씩 보인다. ｢唐才子傳｣에서 11시 방향으로 틀어진 경우는 목록 제4

엽하 5-20의 “勳”, 권1 제1엽상 6-5의 “存”, 권10 제15엽(말엽)하 4-8의 “河” 

등이 있다. 1시 방향으로 틀어진 경우는 권1 제1엽상 7-1의 “崇”, 권10 제15엽(말

엽)하 4-9의 “南” 등이 있다.

4 . 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 . 3 . 1 文字面의 水平

문자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매우 드물게 미약한 정도가 보일 

뿐이다. 필획의 일부가 연하게 인출된 문자는 거의 없거나 1～3자 정도 간혹 보인

다(｢孔子家語｣․｢毛詩｣․｢史記｣․｢本朝文粹｣․｢剪燈餘話｣․｢貞觀政要｣․

｢周易｣․｢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後漢書｣). 이 점에서 활자의 육면이 방정하

여 배면도 평평하고 높이도 대체로 균일한 활자로 보인다(｢毛詩｣․｢本朝文粹｣․

｢周易｣).

문자 필획의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보이고, 연하게 인출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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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자 정도 간혹(｢白氏文集｣․｢禮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春秋經傳

集解｣) 또는 자주 보인다(｢唐才子傳｣). 소자에서는 대자보다 약간 많기도 하고(｢剪

燈新話句解｣), 후반부로 갈수록 더 나타나기도 한다(｢新雕皇朝類苑｣ 본문).

문자 필획의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간혹 1～2자 정도 보이고, 연하게 

인출된 것은 2～3자 또는 6～7자 보인다(｢殘儀兵的｣). 필획의 일부가 인출되지 

않은 문자가 소자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데 경중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飜譯

名義集｣).

4 . 3 . 2  印出面의 水平

전반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문자 간 농담의 차이는 비교적 연한 엽에

서 구별하기가 용이하다. 농담이 균일하여 목판과 견줄 만한 경우가 있다. 다만 

소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거나 후반부에서 다소 진한 문자가 보이기는 한다

(｢毛詩｣․｢貞觀政要｣․｢春秋經傳集解｣).

대체로 균일하기는 하지만, 약간 또는 다소의 농담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飜譯名義集｣․｢本朝文粹｣․｢後漢書｣).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더 나타나기도 

하고(｢孔子家語｣), 필획 간 묵즙이 번져서 진하게 찍힌 문자가 보이기도 한다

(｢白氏文集｣). 다소 진한 경우와 반대로 연한 경우가 엽당 3～6자 정도 보이기도 

한다(｢禮記｣․｢周易｣). 대체로 활자의 높이가 균일하고 육면이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白氏文集｣․｢新雕皇朝類苑｣․｢禮記｣).

묵색의 농담 차이가 제법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진한 엽에서는 농담차가 거의 

없지만, 연한 엽에서는 제법 보인다(｢殘儀兵的｣). 묵색의 농담이 고른 엽과 편차

가 있는 엽이 혼재하기도 한다. 소자의 경우는 편차가 큰 편이다. 편차가 엽에 

따라 큰 점으로 미루어 균자장의 기술 차이가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권73 白起王

翦列傳第13 제14엽상 3-7의 空格에 묵정이 찍힌 모습과 조판 정렬 상태로 미루어 

활자는 사면이 방정하기는 하나 다소 엄격하지 않고 균일의 편차도 있는 활자로 

보인다. 높이도 다소 차이가 있어서 신구 활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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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거나 연한 문자가 혼재하여 활자본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唐才子傳｣․｢剪燈餘話｣).

묵색의 농담이 대자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연한 문자가 

있다. 소자는 거의 묵정이 되었거나 거의 안 보일 듯 연한 경우도 있어서 농담의 

편차가 크다(｢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新話句解｣). 연한 문자는 거의 없

지만 다소 진한 문자가 엽당 10여자씩 보인다. 음각 문자의 인적으로 미루어 방정

하고 높이가 고른 활자다. 인출면의 높이도 대체로 맞춘 편이다(｢皇帝內經素問註

證發微｣).

계선과 광곽 내선까지 잘 인출되었는데(｢新雕皇朝類苑｣․｢五百家註音辨昌黎

文集｣․｢春秋經傳集解｣), 간혹 광곽 외선이 흐리게 인출된 경우가 있다(｢周易｣).

계선과 광곽 내선이 간혹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孔子家語｣․｢唐才子傳｣․

｢白氏文集｣․｢本朝文粹｣․｢史記｣․｢殘儀兵的｣․｢剪燈新話句解｣․｢貞觀政

要｣․｢後漢書｣).

계선과 광곽 내선이 적지 않게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毛詩｣․｢飜譯名義

集｣․｢禮記｣․｢剪燈餘話｣). 계선이 無界로 보일 만큼 인출되지 않거나 판심의 

어미와 흑구 일부가 인출되지 않기도 하였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4 . 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대부분의 판본에서 네 꼭지점이 제법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0～3㎜ 이내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뒤로 갈수록 3㎜ 정도로 커지

기도 하고(｢孔子家語｣), 엽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보이는 경우도 있다(｢五百家註

音辨昌黎文集｣).

다소 심한 경우로는 2～5㎜(｢唐才子傳｣․｢毛詩｣․｢白氏文集｣․｢貞觀政要｣), 

또는 7～8㎜의 경우가 있다(｢剪燈餘話｣). 예외적으로 1～9㎜의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는 경우도 보인다(｢禮記｣).

판심과 광곽의 인출 상태를 분석하면 2개의 인판을 번갈아 사용하였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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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殘儀兵的｣의 경우, 인판1로 조판한 엽은 序 제1엽․본문 제2․4․6․

8․11엽이며, 인판2로 조판한 엽은 목록 제1엽․본문 제1․3․5․7․9․10․

12엽이다.

모든 판본에서 조립식 광곽을 사용하고 있고, 식자 방법으로 조임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잡묵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좌우 광곽16)을 고정하기 위하여 15～18㎜ 정도의 광곽 밖에 고정용 버팀목으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孔子家語｣). 우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4～17㎜ 

정도의 광곽 우측에(｢唐才子傳｣․｢毛詩｣․｢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좌변은 

10㎜ 정도의 광곽 좌측에(｢周易｣) 고정용 버팀목을 사용하였다.

상하 광곽을 고정하기 위하여 17～21㎜ 정도의 광곽 상하에 고정용 버팀목으로 

광곽을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孔子家語｣).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0～21㎜ 

정도(｢新雕皇朝類苑｣․｢禮記｣), 또는 17～27㎜ 정도(｢白氏文集｣․｢飜譯名義

集｣․｢本朝文粹｣․｢史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餘話｣․｢貞觀政

要｣․｢周易｣)의 광곽 위에 고정용 버팀목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7～11㎜ 정도의 광곽 아래에 고정용 버팀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4～6행 

위치에 가로 7～13㎜ × 세로 3～6㎜의 나무못(쐐기)을 박아서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禮記｣).

｢春秋經傳集解｣는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36～40㎜의 광곽 위에 고정용 버

팀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매엽상의 1․3․6행 위치에, 엽하의 5․6～7행 위치에 

가로 8～12㎜ × 세로 5～9㎜ 이상의 나무못을 박아서 고정하였고, ｢皇帝內經素

問註證發微｣는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25～44㎜ 정도의 고정용 버팀목을 지지

하기 위하여 4～6행 또는 7～8행 위치에 가로 11～15㎜ × 세로 6～9㎜의 나무못

을 박고,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7～18㎜ 정도의 광곽 아래에 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16) 인판의 좌우와 판면의 좌우는 정반대이므로 판면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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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기타

4 . 5 . 1 界線의 幅과 界線 격자

계선의 폭은 1.2～1.5㎜(｢唐才子傳｣), 2㎜(｢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또는 

2.5～3.0㎜(｢新雕皇朝類苑｣) 짜리를 사용하였다.

｢春秋經傳集解｣ 권12 제11엽하 4행 대자 17자와 우변 계선 사이에 2㎜의 간극

을 위한 묵적이 보인다. 이는 대자 부분에서 계선의 폭을 맞추기 위하여 충전한 

격자로 보인다.

4 . 5 . 2  本文 字跡의 顚倒와 脫落

발견하지 못하였다.

4 . 5 . 3  校正의 失手

｢孔子家語｣ 권10 제3엽의 장차가 “四”로 오식되어 있다. ｢皇帝內經素問註證

發微｣는 권3 제80엽과 제81엽의 장차가 바뀌어서 권말제가 제80엽하에 있다. 이

밖에 오자를 오려내고 새로 활자로 찍어서 오려 붙인 경우도 있다(｢史記｣). 교정 

문자의 크기와 서체는 본문과 같다. 또한 오자가 1～2자씩, 많으면 4～5자까지 

보이기도 한다(｢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4 . 5 . 4  例外的 組版

1자를 심을 수 있는 공간에 2자를 심은 경우가 있다. ｢春秋經傳集解｣ 권20 

제24엽하 5-15좌의 “之子”와 6-7좌의 “不臣”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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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綜合 評價

조판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0종이며, 나머지 8종(｢唐才子傳｣․

｢飜譯名義集｣․｢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殘儀兵的｣․｢剪燈新話句解｣․｢剪

燈餘話｣․｢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後漢書｣)은 중급에 해당한다. 일부 판본은 

고명한 수준이지만, 후반부에서 편차가 나타나거나 정신적 해이가 보인다(｢孔子家

語｣․｢史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상급이다. 

5 .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印出技術

5 . 1 墨色의 濃淡

5 . 1. 1 全體의 墨色

전반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 더 진하거나 연한 엽의 유무에 따라서 

농담 차이가 구별되었다. 대부분이 드물게 또는 간혹 연한 엽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이다.

묵색이 아주 진한 엽과 연한 엽이 적지 않게 혼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飜譯

名義集｣․｢史記｣․｢周易｣․｢春秋經傳集解｣).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진한 엽이 나타나기도 하고(｢新雕皇朝類苑｣․｢後漢書｣), 

전반부에 진하고 후반부에는 연한데, 보편적 농도보다 더 진한 엽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禮記｣).

5 . 1. 2  葉 간의 濃淡差

간혹 연한 엽이 섞여 있어서 농담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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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안정된 수준의 경우가 있고(｢孔子家語｣․｢唐才子傳｣․

｢毛詩｣․｢貞觀政要｣․｢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剪燈餘話｣), 농담 차이가 약

간 보이는 경우도 있다(｢春秋經傳集解｣․｢後漢書｣).

부분적으로 번진 엽이 있거나(｢白氏文集｣․｢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진한 

엽과 연한 엽이 적지 않게 혼재하고 있어서(｢飜譯名義集｣․｢史記｣․｢殘儀兵的｣․

｢新雕皇朝類苑｣․｢禮記｣․｢剪燈新話句解｣․｢周易｣) 다소의 농담 차이가 보인다.

엽 간의 농담 차이는 아주 작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농담 

차이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5 . 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 . 2 . 1 墨汁의 번짐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한 결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묵색이 

진하면서도 판면의 번짐은 없다. 다만 필획 간의 묵즙이 과하여 약간 번진 문자가 

1～2자 보이는 경우가 있다(｢毛詩｣․｢禮記｣․｢貞觀政要｣․｢周易｣․｢後漢書｣). 

다소 진한 엽에서는 측면 반영이 나타나기도 하고(｢殘儀兵的｣․｢周易｣), 다소 

심하게 측면이 반영되어 부분 번짐처럼 보이는 엽이 있다(｢禮記｣). 착묵이 약간 

과한 상태에서 힘껏 밀어서 묵즙이 빗살처럼 밀린 엽이 간혹 보인다(｢貞觀政要｣). 

번진 문자는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권1 제100엽상 3-8의 “者”가 보인다(｢皇帝

內經素問註證發微｣).

부분적으로 미세한 번짐이 보이나, 정도와 수량이 경미한 경우가 있다(｢新雕皇

朝類苑｣․｢剪燈餘話｣). 번짐의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번진 엽이 간혹 드물게 

보이고 번진 문자는 간혹 자주 보인다(｢唐才子傳｣․｢白氏文集｣․｢本朝文粹｣․

｢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착묵의 양이 과다하여 번진 엽이 자주 보이고 번진 문자도 적지 않다. 필획 

간에 번진 경우도 적지 않고, 거의 墨丁이 된 문자도 있어서 편차가 크다(｢飜譯名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印刷技術 硏究

- 10 1 -

義集｣․｢剪燈新話句解｣․｢史記｣․｢春秋經傳集解｣). 관리의 부주의로 접힌 엽

에서 먹이 투영된 현상을 볼 수 있다(｢史記｣).

5 . 2 . 2  墨汁의 쏠림

쏠림 현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殘儀兵的｣), 대부분이 묵색이 진하여 번진 

문자나 측면 반영 문자에서 나타나는데,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은 편이다. 

비교적 적지 않게 보이는 경우는 ｢史記｣와 ｢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정도이

다. ｢史記｣는 墨丁처럼 된 문자도 드물게 보인다. 예: 권4 제12엽상 1-4의 소자 

“事”와 제12엽하 4-5․8의 소자 “疆․疆” 등.

5 . 2 . 3  字跡의 깨짐

착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목활자에 묵색을 진하게 쓴 결과 자적이 깨진 경우는 

없다.

5 . 3  雜痕과 雜墨

대부분의 판본이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였으면서도, 대체로 광곽 주위에 나타나

는 잡흔과 잡묵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수량도 적어서 깨끗한 편이다. 

정도가 다소 많아서 대소량이 꾸준히 보이는 경우는 ｢毛詩｣․｢五百家註音辨昌

黎文集｣․｢周易｣ 등을 들 수 있다.

5 . 4  二重 印出

묵즙을 인판에 도포한 후 책지를 인판 위에 얹을 때, 부주의하여 이중으로 

인출된 곳이 없기도 하지만(｢禮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剪燈餘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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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일부 판본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는 

1～3자(｢毛詩｣․｢殘儀兵的｣의 본문 제1엽 8-4의 소자 “不”), 또는 아주 드물게 

1～2엽 정도(｢白氏文集｣․｢飜譯名義集｣․｢史記｣의 권118 淮南衡山列傳第58 

제15엽․｢剪燈新話句解｣․｢貞觀政要｣)에 불과하다.

5 . 5  印出의 方向과 强度

5 . 5 . 1 印出의 方向

책지의 후면을 살펴야 관찰이 가능한데, 분석을 할 수 있는 판본이 많지 않았다. 

분석된 판본 3종(｢孔子家語｣․｢史記｣․｢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은 모두 상하 

방향으로 인출하였다.

5 . 5 . 2  印出의 强度

인출면을 직관법으로 관찰하면, 강하게 인출하여 책지에 문자의 윤곽이 요철로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쉽게 자주 보이기도 하고(｢唐才

子傳｣․｢禮記｣), 드물기도 한다(｢毛詩｣․｢飜譯名義集｣․｢新雕皇朝類苑｣․｢剪

燈新話句解｣․｢剪燈餘話｣․｢春秋經傳集解｣․｢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5 . 6  着墨의 均整度

착묵 상태가 매우 안정된 경우도 있고(｢孔子家語｣), 대체로 안정된 경우도 

있다. 이중에는 묵색이 진한 엽에서 쏠림과 측면 반영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毛詩｣․｢周易｣․｢後漢書｣). 목판과 비길만한 경우도 있다(｢新雕皇朝類苑｣).

묵색이 진한 엽과 연한 엽이 혼재하고 있으면서 번짐과 쏠림의 현상이 보이기

도 한다(｢唐才子傳｣․｢飜譯名義集｣․｢本朝文粹｣․｢史記｣․｢禮記｣․｢五百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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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音辨昌黎文集｣․｢皇帝內經素問註證發微｣).

착묵 상태가 한 엽에서도 진하고 연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문자에서도 

필획에 따라 진하고 연한 농담 차이가 크게 나타날 만큼 매우 균일하지 못한 경우

가 있다. 금속에 물먹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剪燈新話句解｣). 

또한 부분적으로 한 번 착묵하여 두 번 인출한 것처럼 아주 연한 곳도 간혹 보인다. 

진하고 연한 엽이 뒤섞여 있다(｢春秋經傳集解｣).

5 . 7  綜合 評價

전반적으로 묵즙을 사용하는 인출술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판본

은 인출술이 우수하면서도 드물게 부주의한 엽이 보이기도 한다(｢孔子家語｣ 권1 

제11엽하․13엽하․권3 제7엽하). 반면에 착묵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농담이 뒤

섞인 경우도 있고(｢唐才子傳｣), 인출 기술이 고명하지 못하여 조각술과 조판술을 

상쇄하는 수준의 경우도 있다(｢白氏文集｣․｢史記｣․｢春秋經傳集解｣).

인출 기술 수준이 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7종(｢孔子家語｣․｢毛詩｣․｢本朝文

粹｣․｢新雕皇朝類苑｣․｢殘儀兵的｣․｢周易｣․｢後漢書｣), 나머지는 모두 중급

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6 .  臺灣 所藏 日本 古活字의 印刷技術

인쇄의 주체가 각각 다른 결과 다양한 현상이 혼재하고 있다. 인쇄기술의 3요소

가 두루 우수한 경우가 있다(｢孔子家語｣․｢毛詩｣․｢本朝文粹｣․｢新雕皇朝類

苑｣․｢周易｣).

조각술과 조판술은 우수하지만, 인출술이 다소 아쉬운 경우가 있고(｢白氏文集｣․

｢史記｣․｢貞觀政要｣․｢春秋經傳集解｣), 조각술과 인출술은 우수하지만, 조판술

이 아쉬운 경우가 있다(｢後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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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술만 우수한 경우도 있고(｢剪燈新話句解｣), 조판술은 다소 우수하지만, 

조각술과 인출술이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禮記｣), 인출술은 우수하나, 조각술과 

함께 많이 사용하여 전체적인 서품은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殘儀兵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臺灣 소장 일본의 고활자의 인쇄 기술 수준은 중상급

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臺灣의 일본 고활자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수량은 2처 19종이다. 그중 

3종은 일본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은 孤本이다. 이들 고본의 판식 상 특징은 四周

雙邊, 有界, 7～10行16～22字, 小註雙行, 黑口, 黑雙魚尾 2종과 3葉花紋雙魚尾 

1종, 一切式 版心 등을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銅活字本인 ｢群書治要｣를 제외하면, 모두 목활자이다. 이

들의 製作技術은 모두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다. 문자의 미감은 세련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으나, 우수한 경우가 많다. 오래 사용하여 

보각한 경우도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대체로 가지런하다. 삐뚤어진 문자와 농담의 

차이는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의 차이가 다소 

보이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약간 보일 만큼 다양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상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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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書 影* 1)

<書影 1> ｢毛詩｣. [慶長年間]木活字第2種イ種印本(21.83 × 16.41)(國圖, 233)

 * 서영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中華民國 國家圖書館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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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影 2> ｢白氏文集｣. 
元和4(1618)年那波道元木活字印本(22.9 × 16.3)(國圖, 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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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影 3> ｢飜譯名義集｣. 
[慶長元和年間]木活字印本(22.4 × 15.52)(國圖, 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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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影 4> ｢新雕皇朝類苑｣. 
元和7(1621)年後水尾天皇勅版木活字印本(22.2 × 16.6)(國圖, 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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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影 5> ｢五百家註音辨昌黎文集｣. 
[元和寬永年間]木活字印本(22.05 × 17.45)(國圖, 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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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影 6> ｢剪燈新話句解｣. 
[慶長元和年間]木活字印本(22.6 × 17.3)(國圖, 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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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影 7> ｢剪燈餘話｣. 
元和寬永年間木活字印本(22.5 × 16.7)(國圖, 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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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影 8> ｢春秋經傳集解｣. 
[慶長年間]木活字印本(20.2 × 16.0)(國圖, 593)


